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19.10.28)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 시황 ‘고단저장(高短低長)’을 극복해야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국내) 유통 가격 약세 등 전반적 약세 움직임
                             (중국) 국경절 이후 약세 기조 지속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상승 전망 관련 긍정적 팩트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세계 철강업계 글로벌철강포럼(GFSEC) 연장 공동성명…중국 불참
5. 금주의 자료 : 1)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18) 
                2)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해외 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19.10.23) 
                3)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인포, 19.10.28)
                4)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24)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 시황 ‘高短低長’을 극복해야
  오랜 시간 약세를 보였던 철강 시황의 전환 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톤당 42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던 열연강판(코일) 가격은 급속한 하락에 대한 반등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저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통상 철강재 가격을 선행하는 철스크랩(고철) 가격 동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산 오퍼는 지난주부터 
본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터키로의 수출 성약 가격이 10달러 이상 올라갔으며 아시아향 오퍼가격은 톤당 260달
러(HMS No.1 기준) 이상으로 10월 초 현대제철의 성약가격 244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산 고철도 8월말 이후 하락세가 10월 11일 수출 입찰에서 하락세가 멈췄다. 최근 일본 공급사들은 종전보
다 톤당 2천엔 정도 높은 2만4천엔에 오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철광석 등 원료 가격 인상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조선사 등 대형 실
수요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반영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국내에서는 워낙 경제성장률 둔화와 철강 수요 전반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 상승 전환에
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철강 가격 움직임이 10월초 국경절 연휴 이후 약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아직 본격 
상승 국면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가격 상승 전환을 예측케 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철강사들의 원가 
압박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 내 열연 가격은 420~430달러로 적자를 오가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 내 유통 재고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스틸에 따르면 10월 25일 유통재고는 594
만톤으로 올해 1월 490만톤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월 924만톤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 내 철강재 가격은 당분간 보합 수준을 보이다가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본격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11월부터 연말 사이가 철강 시황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
세하다. 지역별로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늦어도 12월 이후 가격 상승 전환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국내 철강 시황 특성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고단저장(高短低長)이 그것이다. “강
세 장은 짧고 약세 장은 길다”, “강세는 약한 반면 약세는 강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활기가 부족하고 철강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이런 철강 시황 움직임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여기에다 철강산업 내부 및 수요산업과의 생태계 취약성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



다. 수요가들은 예전보다 더욱 가격에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수요공급자 간의 신뢰가 낮은 탓이
다. 
  결국 국내 철강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시장 분위기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진단이다. 
  이 문제도 해결은 일본 철강시장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들 철강사와 수요가 간의 높은 신뢰성을 부러워하고, 
관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은 없을 것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원료탄…수급 요인으로 철광석 강세 · 원료탄 하향 전망
철스크랩(고철) 미국산 오퍼가 상승 전환 등 상승 기류 확산
철강재…(국내) 유통 가격 약세 등 전반적 약세 움직임
        (중국) 국경절 이후 약세 기조 지속
 

◆ 철광석·원료탄 (철광석 강세…원료탄 하향 전망)

1. 철광석 : 4분기~내년 상반기 ‘강세’…내년 하반기 ‘약세’
  - 철광석 가격은 현재를 저점으로 판단, 4분기 평균 95달러 전망
    (현재 : 중국 Fe 62% 기준, 21일 85달러 저점으로 25일 88달러까지 소폭 상승세)
  - 2020년 상반기까지 강세 
    *. 배경 : 타이트한 수급 (브라질 발레가 생산 회복중이나 정상화는 아직)
  - 2020년 하반기 약세 : 연 평균 85달러 예측
  - 올해 1월~10/25일까지 94.3달러

2. 원료탄(강점결탄) 하향 전망
  - 강점결탄 기준, 4분기 160달러 예상 
    *. 배경 : 계절적 리스크, 호주 사이클론 시기를 대비, 사전 재고 확보를 위한 생산 증가
  - 2020년 올해보다 하락한 175달러 전망  
    *. 배경 : 글로벌 경기둔화 수요 위축 vs 공급 증가 
  - 올해 1월~10/25일까지 평균 191.7달러



◆ 포스코 24일 컨퍼런스콜 내용 요약

*. 중국의 겨울철 감산
  - 감산기간 :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3월 말 ‘6개월’
  - 감산기준 : 오염치 규제 A B C 등급별 : A 감산 없음, C 50% 감산
  - 평가 : 지난해 30~50% 일괄 감산에서 강도가 약화
  - 영향 : 중국은 전 세계 55%의 생산을 차지. 올해 조강량 10억톤 돌파. 
  → 겨울철 수요는 둔화되고 감산은 완화 : 가격 약세로 영향

*. 철강재 시장

환경
  - 공급측면 : 중국의 공급과잉, 인도/러시아 등 저가공세
  - 수요산업 : 중국/인도/멕시코 등 자동차산업 부진 수요약세
포스코 가격조정 현황
  - 자동차/조선/가전 상반기 동결 
  - 하반기 : 조선은 7~8만원 인상안에서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 협의중. 
             자동차/가전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서 마무리. 
             냉연/강관사/유통 등 월별 고객은 국제 시황 여건을 반영해서 대응하고 있음
  → 예상 : 중국시황이 1,2개월 뒤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길게는 12월까지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여름철부터 일정 수준의 인하조정이 이뤄짐.
 



◆ 철스크랩 : 상승기류

1. 현대제철 일본 고철 계약 가격 ‘하락세 정지’
  - 현대제철 25일 일본산 H2 FOB 2만2000엔 제시
  - 10월 11일 입찰과 동가 제시
  - 8월 말 2만7000엔에서 9~10월 매주 인하 지속에서 최근 동결
  *. 평가> 미국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드라이브’ 동남아 시장 뒷받침 등 상승기류
          동남아는 특히 비교적 낮은 가격의 일본산 구매 증가. 
          일본 공급사들이 장기간 하락에서 바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현대제철 이번 입찰에서 일본 공급사 상당수가 오퍼를 ‘Skip’. 최고 2만4000엔까지 오퍼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 

2. 미국의 오퍼 가격 뚜렷한 상승
  - 미국 동부지역의 터키향 수출 성약 가격은 HMS No.1&2(8:2) 245달러, 10달러 이상 상승
  - 서부지역의 아시아향 대형모선 오퍼 가격은 260달러 이상 
  * 현대제철 이달 초 244달러 성약

3. 국내 고철 물동량 위축...재고운영 불가능 상태 속출
  - 전기로 제강사는 9월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계속 인하
  - 하락폭은 6만원 이상. 매주 하락으로 매집 불가능 상태
  - 고철업계에서는 전기로 제강사들이 고의 혹은 암묵적 합의에 따라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 
  * 고철업계는 제강사들이 원가부담을 이유로, 철근과 형강 가격을 유지 혹은 인상(형강)하면서도 고철 납품 
    가격을 인하로만 일관하는 데 불만이 큼. 
  * 공정거래위원회,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히기 쉽지 않음. 
    : 인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 대상. 



※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현황

S&P Global Platts Asia Scrap Heards (25 Oct)
 
Deals
+ Bulk/ JP/ H1:H2/ $260/ CFR TW/ 3kt (thu)
+ Bulk/ JP/ H1:H2/ $255/ CFR TW/ 3kt (wed)
+ Bulk/ Philippines/ 70:30/ $251.3/ CFR s.VN (tue)
+ Cont/ US/ 80:20/ $240/ CFR TW/ 2kt (thu)
+ Cont/ Aus/ 80:20/ $235/ CFR TW/ 3kt (thu)
+ Cont/ US/ 80:20/ $238/ CFR TW/ 1kt (wed)
+ Cont/ US/ 80:20/ $237/ CFR TW/ 1kt (tue)
+ Cont/ JP/ Shindachi/ $282/ CFR JKT/ 0.5kt (mon)
 
Offers
+ Bulk/ JP/ H2/ $260-$262/ CFR s.VN
+ Bulk/ JP/ H1:H2/ $260/ CFR TW
+ Bulk/ US/ 80:20/ $262/ CFR s.VN
+ Bulk/ US/ Shred/ $267/ CFR s.VN
+ Bulk/ US/ PNS/ $272/ CFR s.VN
+ Cont/ C.Ame/ 60:40/ $235/ CFR Thai
+ Cont/ US/ 80:20/ $240-$245/ CFR TW
+ Cont/ US/ Shred/ $260-$265/ CFR JKT
+ Cont/ Aus/ Shred/ $262/ CFR JKT
+ Cont/ NZ/ Shred/ $260/ CFR JKT
+ Cont/ UK/ PNS/ $285/ CFR JKT
+ Cont/ UK/ Bushl/ $290-$295/ CFR JKT
+ Cont/ Bra/ Bushl/ $299/ CFR JKT
 
Bids
+ Bulk/ JP/ H2/ $240-247/ CFR s.VN
+ Cont/ US/ 80:20/ $237-$238/ CFR TW



◆ 국내 철강 시장 : 약세국면 지속

1. 한국향 오퍼 (CFR 기준)

 *. 본계강철 12월 선적분
    - 열연코일 : 468달러 15달러 하락  - 산세코일 : 508달러 15달러 하락           
    - 냉연코일 : 513달러 15달러 하락 (1월 선적분)
    - 아연도코일 : 583달러 10달러 하락 
     (달러환율 : 1170.00원)

  - 아시아 수입 가격은 열연과 철근 모두 420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 
    지난주 저점 분위기가 조성. 9월부터 50~60달러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예상되고 있음

  - 후판은 중국산 오퍼 가격이 FOB 톤당 450~460달러대. 지난주 한국향 오퍼는 확인되지 않았음. 
    수요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주류. 

  * 한국 후판메이커의 동남아 수출 오퍼는 440달러대에서 이뤄지고 있음. 
    지난번 포스코가 열연을 440달러에 오퍼한 사실과 비슷한 배경. 
    동남아 시장에 베트남 하띤스틸이나 특히 인도 러시아산이 저가로 출몰하면서 약세장을 견인. 

2. 국내 유통가격 약세 지속

  1) 포스코산 수입대응재(GS)
     - 열연 : 65만원
     - 후판 : 65만원
       ※ 중국의 오퍼 가격 하락(지난주 15달러)으로 하락장은 계속될 것이란 의견 주류
       ※ 본계의 열연 오퍼 가격을 원화로 하면 55만원. 2급 밀(mill)들은 430~440달러로 아직 하락 압력이 
          큰 상황. 원화 가격으로는 50만원 초반 대 형성되면서 이는 국내 시장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전망

  2) 철근 
     - 국산 : 59.5만원~60만원. * 사실상 60만원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
     - 중국산 : 56.5만원~57만원 * 낮은 가격대로 계속 수렴 중.
     *. 용강의 오퍼 가격(470달러)에 대량 성약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감. 약 2만톤 정도. 
        현재 수요부진 및 하락지속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평가. 

  3) 앵글 채널
     - 국산 : 75만원 
     - 수입산 앵글 62만원 수입산 채널 64만원
     * 앵글 채널도 하락 지속, 하락 폭은 철근보다 작음. 
       지난주 성차이 오퍼 가격은 앵글 450달러/채널 460달러로 보합 유지



  4) 형강 
     - 국산 : 75만원
     - 포스코 베트남 : 73만원
     - 바레인/일본 : 71만원
     - 중국산 : 69만원
     * 형강메이커들의 가격 인상 결정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음. 
       다만 철근과 달리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음.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10.23 기준)



◆ 중국 철강 시황 : 국경절 이후 약세 기조 지속

1. 상해선물거래소 25일 기준 열연 철근 거래 가격(2020년 1월 인도분)
   - 열연 : 3360위안 일주일 60위안↑
   - 철근 : 3407위안 일주일 34위안↑
   → 열연 가격이 최장(4일) 연속(22~25일) 상승. 철근도 23일 제외 모두 상승
      상승폭은 제한적이나 저점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됨.

2. 상해 내수 가격 동향 (10.25 기준)
   - 열연 3600위안 철근 3670위안
   - 전주 대비 동가 유지

3. 수출입 가격(아시아 수입 기준)
   - 열연 CFR 톤당 419달러 철근 423달러
   - 전주 대비 3달러 1달러씩 상승 “장기간 하락세 스톱‘

4. 중국 유통재고 (25일 기준) - (마이스틸 집계)
   - 철근 594만톤 열연 220만톤 선재 149만톤 후판 104만톤
   - 9월 말 대비 철근 108만톤↓ 열연 20만톤↓ 선재 4만톤↓ 후판 2만톤↑
   - 일주일 철근 46만톤↓ 열연 18만톤↓ 선재 12만톤↓ 후판 1만톤↑

※ 재고조정 가속화, 가격 저점 상승기반 마련에 주목



<LME>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여전히 시장에 존재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엇갈린 경제지표로 인하여 
주요국 증시들은 하락.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주택관련 
지표가 부진한 수치를 보이면서 경기 우려가 커지는 모습. 칠레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해야 할 것임.

25일 전기동(Copper)은 강보합세 모습을 연출. 칠레의 Copper 광산인 Codelco가 하루 동안의 파업을 종
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Copper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소폭 줄어듦.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
대감, 칠레 파업 등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가격 움직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니켈(Nickel)의 경우는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폐기물 유출 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Ramu 플랜트에 폐쇄명
령을 내리면서 상승폭을 넓히는 하루.

금(Gold) 가격은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하는 하루. 글로벌 경
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하면 온스당 $1,500을 돌
파하는 하루.

<MARKET NEWS>
파푸아 뉴기니, 中 소유 Ramu 니켈 플랜트 폐쇄 명령 (Reuters)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6주전에 내린 미상의 시정조치(unspecified remedial 
actions)의 未이행을 이유로 MCC(Metallurgical Corporation of China)社가 소유한 Ramu 니켈 플랜트
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이 조치는 지난 8月 슬러리(slurry) 유출로 인해 Basamuk灣에 발생한 적조
현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에 社측은 여러 법적인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印尼, 자국 내 니켈鑛 최저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Reuters)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제련업체들이 정부의 벤치마크 가격을 확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니켈鑛 최저가(floor price) 관련 규정을 내년 1月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 내 제련업체들에 의한 광석가격 하락 압력에 대해 광산업체들이 정부에 불만을 제기해 온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벤치마크가격이 원광거래에 있어서 최저가로 이용될 것이라고.
칠레 Codelco社 하루 파업 종료 후 정상운영 재개 (Reute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칠레 Codelco社 노조가 전국 시위사태에 동조하는 하루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혀.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한 대규모 구리광산들은 이번 주 들어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印尼 Antam社 니켈鑛 수출 쿼터 33만톤 증가 예정 (Reuters)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광업부가 Antam社의 니켈鑛 수출 쿼터를 30만톤 가량 늘리도록 권
유했다고 밝혀. 이를 통해 무역부는 12月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수출 쿼터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인도네시
아는 내년 1月부터 未가공 광석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상승 전망 관련 긍정적 팩트 

1. 중국의 철광석 재고는 낮은 수준이다. 
- 25일 기준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는 1억2800만톤
- 6월부터 소폭의 증가세 : 6, 7월 1억1600만톤 8, 9월 1억2100만톤 1억2300만톤
- 작년 10월 1억4500만톤보다 1700만톤 적은 상황
- 겨울철감산 완화와 고품위 광석 수요는 철광석 수요견인 요인

2. 중국 철강사 메이커의 원가압박은 상당한 수준
- 중견 밀은 적자를 오가는 수준의 판매, 
- 열연 420~430달러 수준
* 쇳물원가 10/1~25일 기준, 275달러(철광석 강점결탄 단순배합비 기준 산출)
열연 원가는 430~440달러로 추산. 
- 4분기 원가부담은 지속, 포스코 역시 4분기(철광석 95달러 예측)는 3분기의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원가  
  상승 및 철강사 원가부담은 가격지지 요인



3. 중국 철강재 유통재고는 급격히 줄고 있다
- 25일 기준 철근 유통재고는 594만톤(마이스틸 집계 기준)
- 올해 1월(최저 4일 490만톤) 이후 가장 적은 양
- 겨울철 재고조정은 상당히 진전 : 8월 924만톤에서 거의 반토막
- 연말 연초 재고는 타이트해질 것으로 판단, 과거 추세와 같이 연초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세계 철강업계·국가 GFSEC(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글로벌철강포럼) 
        연장 공동성명…중국 불참
     ● 포스코인터내셔널 "STS TMC 후판가공 사업 분할“
     ● 철강협회, 고부가 금속소재 양성사업 성과 및 취업 설명회
     ● KG동부제철, 동부인천스틸 합병 취소 '주주반대로’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방문...2020년 준공 예정
     ● 한국철강 단조사업 철수...'40년' 역사 속으로
     ● 청산강철-길산그룹 합작투자 유효기간 연장
     ● KG동부제철 곽재선 회장, 해외 세일즈 경영 본격 시동
     ● 해외 : 3분기 글로벌 조강량 14억톤 육박...韓 감소세 '전환', 발레 철광석 생산량 하향 조정...광미댐 일  
               시 폐쇄 영향, 일본 9월 철강 수출 14% 증가 304만톤, 중 사강 철근 가격 인하…인상 기조서   
               전환, 타타스틸 유럽 철강사업 인력감축 돌입, 중 한국향 판재류 오퍼가격 큰 폭 인하, 판매 증  
               대 나선 중국…재고 급감 가격 연중 ‘최저’, 아시아 열연價 450달러대 하락 ‘진정’…베 FHS 가  
               격유지, 일 JFE스틸 ‘Data Scientist’ 2020년까지 350명 확보

  2) 수요/연관 뉴스
     ●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생산 '트위지' 첫 수출 선적4
     ● 현대건설 3분기누적 매출액 연결기준 12조6473억원, 영업이익 6895억원 전년 比 3.1%, 1.8% 증가
     ●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3785억원…전년比 31%↑, 기아차 3분기 영업익 2915억원···전년比 148.5%↑
     ● 군산시의회,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해법 촉구
     ● 르노삼성,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무산…내년 생산절벽 우려
     ● 울산 조선업체 협력사, ‘주 52시간 확대 시행 폐지’ 국민청원
     ● 국가산단 생산 12% 급감…가동률도 80% 이하
     ● 韓 친환경차 수출 올들어 42% 증가...소형 SUV 11만대

  3) 경제/산업 뉴스
     ● 25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73.0원 (전일 대비 ↑0.1원) 원/100엔 1079.46원(↓0.61원)
     ● 9월 수출물량지수 전년동월대비 2.1% 하락, 수입물량지수 1.6% 상승
     ● 성윤모 산업부 장관 “韓 수출 10월 저점…연말에 반등할 것”
     ● 한국은행 3분기 경제성장률 0.4%…건설투자 5.2% 감소
     ● 3분기 GDP 전분기 대비 0.4% 성장 · GDI 0.1% 증가
     ● 일본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8.5...전월 대비 0.4p 하락
     ●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0.7% 하락)
     ● IMF, 올해 세계 성장률 3.2%에서 3.0%…한국 성장률 전망 2.6%에서 2.0%로 하향 조정



     ● 주요 경제지표 (10. 25.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5. 금주의 자료 

  1)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18) 
     - 미국 경제는 12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  
        되면서 경기 후퇴(Recess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개인소비, 정부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고정투    
        자, 수출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긴 하나 최근 제조업 부진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  
         음. 
      -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 차로 산출된 향후 1년 뒤 경기침체 확률은 30%대 중반 수준으로 최근 큰 폭으  
        로 상승했음.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바로가기 :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2)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19.10.23)
     - 금년 신흥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확산,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생산 등 경제지표 전반이 부  
        진하면서 경기 하향세가 뚜렷 
      -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들이 내년 신흥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고무적이나, 국가별로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대응 능력 및 의지 등에 따라 경제전망도 차별  
        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바로가기 :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125#

[환율] ‘17말 ‘18말 ‘19.9말 10.23 10.24 10.25 전일비 18말비

￦/U$ 1,070.50 1,115.70 1,196.20 1,172.40 1,172.90 1,173.00 0.01 5.14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95.50 1,171.70 1,172.30 1,172.30 0 5.15

￦/CNY 163.9 162.79 167.55 165.75 165.89 165.84 △0.03 1.87

￦/Y100 949.28 1,008.86 1,109.54 1,081.85 1,080.22 1,079.61 △0.06 7.01

Y/U$ 112.77 110.59 107.81 108.37 108.58 108.65 0.06 △1.75
U$/EUR 1.1927 1.1455 1.0935 1.1123 1.1133 1.1108 △0.22 △3.03
CNY/U$ 6.5426 6.8522 7.1255 7.083 7.0696 7.067 △0.04 3.13

*  ‘18년 평균 환율: (￦/U$)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 1164.8원, (￦/￥100)  1069.7원,  3시 30분 기준

[유가] ‘17말 ‘18말 ‘19.9말 10.22 10.23 10.24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0.94 58.95 59.67 61.04 2.30% 15.47%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4.07 54.16 55.97 56.23 0.46% 24.05%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3.61$, (WTI 선물): 56.78$

[주가] ‘17말 ‘18말 ‘19.9말 10.23 10.24 10.25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2,063.05  2,080.62  2,085.66  2,087.89 0.11% 2.30%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34,892 48,110 51,108 52,088 1.92% -

KOSDAQ 798.42 675.65 621.76 658.98 658.75 652.37 △0.97% △3.45%
외국인순매수(억원,기간  

중*) 1,409 2,730 △534 2,484 566 △7 △101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125


  3)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인포, 19.10.28)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달  
        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는 일본의 2018년 근로시간 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NewsBriefDetail.asp?SEQ_NO_C040=2188

  4)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24)
     -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1970년 이후 4번째이며 과거의 고성장 대비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과거처럼 단기간에 가해진 경제 충격 때문이 아닌 최근과 같은 저성장 구간에서 발
생하는 경제성장률 1%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바로가기 :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NewsBriefDetail.asp?SEQ_NO_C040=2188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